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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問·藏氣法時論』 在五味理論열中包含了有關苦欲補簡的內容, 對五味及五廳的關系有所記載,

但是在 ‘所苦’部分, :l<D沒有言及敵味的作用. 對子苦味只記옳7‘牌苦灌, 急食苦以操之’ ‘뼈苦氣上뺑, 

急食苦以뺀之’等兩뼈情況. 

食輔會口휩; 多食輔味, 血뼈擬聚變色; 띤용食輔味, 容易病癡癡; 血病禁止服用過多的敵味等, 都

是因짧輔味作用千血分, *£傷律波之故. 以上內容可以作廳 ‘$$以操之’的依提.

『素問·藏氣法時論』和『靈樞,五味』 亦記載7五藏딛顆肉果菜的關系, 這一內容也可以成짧輔味作 

用늑F牌的理論依握. 如月波元堅主張‘牌苦源, 宜食苦以操之’一樣, ‘苦以操之’應該是‘$$以操之’.

關鍵詞; 『素問·藏氣法時論~. 五藏, 苦以操之, 輔以操之

|. 序 論

『黃帝內經』에는 많은 의학이론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는 五味理論에 대한 것도 많 

은 부분을 차지한다. 오미이론에 대해 특히 주 

목할 만한 내용으로 약리작용에 따른 음양구분 

이 「陰陽應象大論」에 소개되어 있고ll, 苦欲補

짧에 대한 내용이 「藏氣法時論」에 소개되어 있 

다. 특히 고욕보사에 대한 내용은 후대 기미이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짧究院出 
版部, p. 23. 辛#發散寫陽, 願苦浦뺀寫陰. 

론이 발달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장기법시 

론에 제시된 내용은 크게 ‘所苦’와 ‘所欲’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所欲’에 대한 부분은 다시 

補法과 짧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金代 張元素는 처음으로 苦欲補밟에 대해 약물 

을 배속시켰으며2), 明代 李中棒는 r苦欲補爾論

2) 張元素, 『醫學양源』, A民衛生버版社, p. 158∼ 

159. 府苦急, 急食납以繼之, i:t草, 心苦鍵, 흠;食 
爾以收之, 五味子. 牌苦휩, 急食苦以操之, 白끼t. 
뼈苦氣上뺑,急食苦以뺀之,黃휴,뽑苦操,急食辛 
以潤之, 黃薦知母, 注i\, 開勝理, 致律滅, 通氣血
也. 이와 유사한 내용은 f의학계원』 이후 王好古

의 『漫被本草』 동 많은 의서에서 다루고 었다. 
단 醫書들마다 氣味에 따라 배속시킨 약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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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3), 그간 五味얘 대 

한 연구로 金秉싸4)와 白給相5)의 연구논문이 

있었으나, r장기법시론」의 고욕보사에 대해 전 

문적으로 다루어 놓지는 않았다. 

고욕보사에 있어서 오미배속문제나 보사에 

대한 문제 동 몇 가지 문제들이 늘 궁금했었는 

데 J1없JC뿔의 주석을 얽고 그 동안 의심을 가 

졌던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 설마리를 찾은 것 

같아 본 고찰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r장 

기법시론」에 언급된 꼼欲補협에서 운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고, 械味와 牌의 연관성을 살펴본 

다음, |械'*가 血分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 

를 들어 ‘ IJ앓쉰:행, 急食苦以행之’에서 ‘苦以쨌之’ 

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1. 本 論

1. 문제재기 

「장기법시론」에 나오는 오장과 관련된 ‘?Jr폼’ 

‘所欲’에 대한 내용을 통챙하여 흔히 五!朱苦欲

補밟라 칭한다. 五味苦欲補협라 하면 당연히 

n.藏과 'fii체가 모두 언급되어야 할 것 같은데, 

‘所판’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所欲’에서는 오 

장에 얘한 오미가 모두 언급이 되지만 ‘所풀’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연결시켰는지 

에 대한 성명은 없다. 
3) 쭈rpf-f, 『짧宗必論』, 上海n쩔j:il術出版社, p. 15∼ 

16. 
4) 金秉%, 『味에 빼한 文뼈; 땅{究』, 대전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98. 이 논문에서는 五味의 生成과 
M덤, 陰陽五行에 따릉 五味약 作用, 五藏이나 五.
體와 五味의 판계 둥올 주로 다루었다. 

5) I격혐相, r內經 運氣篇의 氣味 運ffl에 대한 맑究 
』, 정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 논문에서 
는 r素問』 運氣簡에서 운용되는 氣味理論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을 살피고, 『傷寒論』 『三因方』
둥의 짧휩에 나타난 氣味 운용방법을 고찰하여, 
週氣篇어l 수록된 기마이론을 엠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서는 苦味가 중복되어 나오고 빼없味에 대한 언 

급은 없다. 왜 苦味는 중복되고 $없味는 누락되 

어 있을까? ‘所휩’에샤는 비장과 고미를 연결시 

켜 놓았지만 같은 편에서 ll] 장과 함미를 연관 

지어 설명한 내용도 있어서 그 궁금증이 더했 

는데, 이에 대해 月波元堅은 “살펴보건대 뼈에 

이르기를 苦味를 먹어 뺀之시킨다고 하였으니, 

이는 五藏 가운데 마땅히 합味를 먹는다고 한 

경우는 두 번인더l 마땅허 懶味를 먹는다고 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 이 단락 끝에 五藏色洙를 

나열하였는데, 이 단락과 더불어 서로 뜻이 맞 

으며, ‘牌色黃 宜食購’이라는 구절이 있으니, 그 

런즉 여기에서 ‘苦’字는 ‘輔’字가 장못 쓰여진 

것임이 분명하다. 이른바 ‘敵傷血’ ‘團勝血’이라 

는 것이 모두 操벼시키는 증거이다‘ 대체로 

‘輔’을 ‘폼’로 그릇되게 한 것은 康 이전부터 이 

미 그랬는데, 週氣를 擺하여 경전을 그르친 사 

람들이 옛날 습관을 따르면서 분별하지도 않아 

서 r중置要大論j에서 자주 반복하여 말을 하였 

고, 金元時代 諸家들이 다시 主張을 하였으니, 

마침내 휩짧之說로 하여금 사랍들의 뼈뼈에 들 

어 깨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뇌리에 박 

히게 하였으니,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건대 苦

寒한 藥은 실제 操中시키는 害를 찾을 수 없 

다, 한 글자가 잘못된 것으로써 천고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아 이와 같다,”6) 라 하여 ‘苦以

媒之’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다7) 

6) 애波元堅, 『素r"~紹識J, 人民衛生出版社, P‘ 448. 
按mli필食좀以뺀之. 是五藏中宜食苦者有二. 而無→

宜食觸者-. llt末段列五藏色味‘ IE與此段相發‘ 而有
9명色黃宜食敵句, 然則此苦字寫鐵字之誤HJj 쫓, 所謂
敵陽血, 體關血者, 皆操中之驗t!L. 蓋없之칩t苦, 딩 
庸以前없然, 故擺運氣碼經者, %}觸不辦, 子至협要 
大論, 頻復言之, 而金元諸家更主張之, *옳至(JI'.苦操 
之說y 入人師服, $不可破, 此今試之, 苦寒之藥,
寶未見有操中之害훗. 一字之誤,以生千古之感,有
如llt者.

?) 백유상도 이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그는『 내경』 
의 원문에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으며r 또한 r장 
기법시론」의 五藏所苦에 대한 五味 運用은 五藏
의 本味 개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모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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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輔以操之’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 

을 수 있을까? 

2. ‘離以操之’에 대 한 증거 

1) 職味와 牌의 연관성 

먼저 l苦以操之’를 ' 언급한 r장기법시론」 마지 

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府은 청색이니 마땅히 #味를 먹어야 하니, 

웹쌀 쇠고기 대추 아욱이 모두 감미입니다. 心

은 적색이니 마땅히 敵味를 먹어야 하니, 팔 

개고기 오앗 부추가 모두 산미입니다, 뼈는 白

色아니 마땅히 苦味를 먹어야 하니, 보리 양고 

기 살구 염교가 모두 고미입니다, 牌는 색이 

黃色이니 마땅히 輔味를 먹어야 하니, 콩 돼지 

고기 밤 콩잎이 모두 함미입니다. 賢은 黑色이 

니 마땅히 辛味를 먹어야 하니, 기장 닭고기 

복숭아 파가 모두 신미입니다.”8) 

위 내용은 ‘府色좁, 宜食#’, ‘心色亦, 宜食

醒’, ‘)j없色黃, 宜食輔’, ‘뼈色白, 宜食苦’, ‘賢色

黑, 宜食辛’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원문에 대한 

글자를 바꾸지 않고는 오미의 오행배속이나 상 

생상극이론으로도 설명 이 불가능하다. 이와 유 

사한 내용이 한 번 더 소개되어 있는데, 『靈樞

』 r五味j를 보면 “Rf은 청색이니 마땅히 #!朱

를 먹어야 하니, 웹쌀밥 쇠고기 대추 아욱이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輝病에는 
編%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操짧작용이 
비교적 강한 苦味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다, 

한편 ‘牌色黃, 宜食敵’에 대하여는 음식을 조절하 
는 평상적인 상황이므로 만약 급한 질병이 오게 
된다면 苦%를 써서 없%를 몰아내야 할 것이라 
고 하여(백유상, 상게서, p. 6, p. 74.), 급작스 
럽게 병이 든 경우와 평상적인 상황으로 구분하 
여 『내경 원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였다, 

8) 供元植, 上握書, p‘ 89‘ )lf色뿜, 宜食#, 便米牛
肉짧쫓皆검 . 心色껴r-, 宜食醒, 小豆t肉李뿔皆醒. 
師色白, 宜食苦, 奏후肉츄藏皆苦, 牌色黃, 宜食

敵, 大豆家肉果靈皆嚴. 뽑色黑, 宜食辛, 黃委鍵肉
挑鉉皆辛,

『素問·藏氣法時論』의 ‘苦以操之’에 대한 考察

모두 감미입니다 心은 적색이니 마땅히 醒味

를 먹어야 하니, 개고기 삼 오앗 부추가 모두 

산미입니다, 牌는 색이 黃色이니 마땅히 輔味

를 먹어야 하니, 콩 돼지고기 밤 콩잎이 모두 

함미입니다. 뼈는 白色이니 마땅히 苦味를 먹 

어야 하니, 보리 양고기 살구 염교가 모두 고 
미입니다. 뽑은 黑色이니 마땅히 辛味를 먹어 

야 하니, 기장 닭고기 복숭아 파가 모두 신미 

입니다.”9) 

「장기법시론」 내용파 五味 내용은 한 두 가 

지 藥味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大同小異한 

문장으로 牌와 輔味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 

다, r장기법시론」이나 r오미」 내용이 오행배속 

이나 상생상극으로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지 

만, 이와 유사한 내용을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 

용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도 있는데, 『五行大義

校註』를 살펴보면 “府은 청색이니 마땅히 輔味

를 먹어야 하니, 랩쌀 쇠고기 대추입니다. 心

은 적색이니 마땅히 醒味를 먹어야 하니, 개고 

기 오앗입니다. 뼈는 白色이니 마땅히 #味를 

먹어야 하니, 보리 양고기 살구입니다. 牌는 

색이 黃色아니 마땅히 苦味를 먹어야 하니, 콩 

돼지고기 밤입니다. 뽑은 黑色이니 마땅히 辛

味를 먹어야 하니, 기장 닭고기입니다. 이 다 

섯가지 음식은 모두 생하는 바의 味로써 그 子

藏을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1이라고 하여, 五

行의 生克理論에 입각하여 五藏을 生하는 五味

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水에 속하는 

輔味로 府木을 기르고 木에 속하는 醒味로 心

火를 기르는 동의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m究院出
版部, p. 246. )ff色휩, 宜食 ·[J·, 抗米飯牛肉짧쫓 

皆납‘ 心色i}f;, 宜食醒, t肉碼李뿔皆敵. 牌色黃,
宜食敵, 大豆家肉票舊皆敵, 師色白, 宜食苦, 奏르F 
肉좀獲皆苦. 賢色黑, 宜食辛, 黃委難肉挑흉皆辛. 

10) 中村環八, f五行大義校註』, 냈古書院, p. 100∼ 
101. )lf色춤, 宜食鷹, 格米牛肉짧. 心色未, 宜食
없, t肉李, 師色白, 宜食i:t' 쫓후肉否. 牌色黃,
宜食苦, 大豆X肉票 뽑色黑, 宜食辛, 委難肉, 此
五食皆以所生,能養其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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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예를 들고 있는 약물들의 氣味를 셜명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r장기법샤론j이나 r 

오미」에서 혜를 든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五l朱에 대한 배속을 『五行大義』와 같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법시론」의 ‘따色좁, 宜食납’ 동에 패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많은 주석가틀이 

n.藏所품와 연관지어 주석올 하고 있으니, 주 

석가들도 五藏所휩약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 

였다. 즉 ‘Hf 色품, 宜食-납, 硬米牛肉짧쫓皆합’은 

‘Ilf홉急, 쉽;食tr以鍵之’와, ‘心色'#ft, 宜食懶, 4、

豆*'성李뿔皆嚴’은 ‘心苦織, 急食爾以收之’와, 

‘I!며色白, 宜食苦, 慶후l쳐주양藏皆苦’은 ‘뼈苦氣t 

i셀, 急食苦以뺀之’와, ‘牌色黃, 宜食輔, 大륜家 

[쇠票짧皆懶’은 ‘牌苦滋, 急食苦以操之’와, ‘賢色

黑, 宜食辛, 黃泰羅|처挑흉皆辛’은 ‘l뽑苦煥, 急食

辛以淵之’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따心師뽑 四藏에 대한 내용은 五

藏所꼽와 일치하는데 ‘)牌色黃, 효食輔’에 대한 

내용만 일치하자 않는다. 이 점에 대하여 王째 

은 뭘와 ’뽑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함으로써 

‘U뽕色黃, 宜it'輔’을 설명하였으며m, 高世根은 

11) 王때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살펴보건대 여기 
에 언급한 마땅히 벅에야 하는 음식들은 조젤하 
여 機關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뽑은 몹의 關
I'~이고 )j뿌는 뭔와 더붙어 합하기 때문에 轉味의 
柔맺한 성질을 벌어서 그 機關을 이롭게 하는 것 
이니, 機關아 이로우면 뽑氣가 운행하고, 뽑氣가 
운행하면 H행氣가 바야흐로 運化한다. 그러므로 
때에 응하는 마땅한 食味들이 다른 장과 더붙어 
다른 것이다.(王꺼〈, 『짧帝內經素R좌』, 文光圖書有
服公피, p. 71. 究뼈宜食, 乃調利關機之義也, 賢
싫엽뼈, JI왜與댐合, l&i&敵柔몇, 而利其關, 關利jjfj
윌氣乃行, 뭘行ml”뺑氣方化, 故應0명宜味與짧不同 

ι.)” 馬將나 ~~介휩도 王꺼〈과 비슷한 맥락에서 
주석을 달아 놓았다 폈介쩔은 g영추』 「오미」에 
대한 주석을 달연서 “탱玄子딩, 究斯宜食, 乃調利
機關之避!I!., '[f:f.,; 뿜關, R없與띔合, 故{Ji敵柔맺, 以
利껴;關, 關利而댐氣乃行, 띔行而牌혔方化, 故O맹之 
宜味, 뱃{띠藏不!파 藏氣法R흉論日, n쩔苦없, 急食함 
以媒之.”라고 하였다. 한편 r장기합시론j의 j牌色
'{ii, 효食觸’에 대해서는 “懶從水化r ;其氣入뽑, 牌
J:l'.ft械者, 以웹寫띔關, 뿜與牌잠, 觸能쐐下, 利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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牌가 編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操를 싫어하 

는 경우도 있는데 ‘苦以操之’하는 경우는 源을 

싫어하는 경우이고, 觸以뺀之’하는 경우는 操

를 싫어하는 경우라고 하였다12). 王$의 설명 

關嚴, 몹關利則牌氣運, 故宜食之‘ 上文~. 牌苦
編, 急食휩以燦之, 此復言敵者, 蓋敵之利앓, FM苦

之寫者, 各有宜fil, 故諸藏皆同前, 堆此獨異耳”라 
고 주석올 달았다‘(張介寶, f張民類經』, 成輔社,
p. 318∼ 319, p. 456.) 馬짧는 r장기법시론」에 

대하여 “며央!X;C,土, 其色黃, 牌亦屬士, 故~亦
黃, 上文牌苦없, 急‘食苦以操之, 故宜食苦, 然뽑寫 
뽑關, 牌與뽑合, 當I&.輪之柔찢以利其關, 關利而몹 
氣乃行, 뽑行而觀氣方化, 故牌與各藏不同, 宜食洙
之轉者, 乃調利機關之義111. 凡大豆家肉票題皆觸,
皆可食111.”라고 주석을 달았다.(馬蘭, f黃帝內經
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p. 178.) 

12) 高世햄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牌는 $$氣도 괴 
로워하고 操氣도 괴로워하니, 만약 牌가 操氣를 
괴로워하면 마땅히 鷹味를 먹어야 한다. 열거한 
觀훔果菜를 살펴보면 麻味에 해당한 것들이니,, 
콩 돼지고기 합 롱잎은 모두 없味이다. 나머지 ’ 
장들은 모두 위 문장과 내용이 일치하는데 B짧鷹 
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위 문장에서 芳味에 대 

해 두 가지 경우률 언급하면서 한번윤 ‘苦以媒之’
라 하고 한번은 ‘苦以빠之’라 하였는데, 대체로 苦
싸는 주로 빠之시키는데, 반드시 짧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서 ‘宜食輪’이라 하였으니 輔味로 
써 ‘뺀之’시킬 수 있가 때문이다 ‘宜食輪’하는 경 
우는 반드시 牌鷹이 操氣를 괴로워하는 때이다1 
牌魔은 土에 속하여 平穩함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낀다. 이미 源氣를 괴로워하고 또 燦氣를 과로 
워하기 때문에, 앞뒤에서 그 말을 바꾼 것이다 
聖A들께서 가르침을 세우신 뜻은 배우는 사람들 
이 깨닫기를 귀하게 여가셨기 때문여다‘(高世**, 
『黃帝內經素問直解』, 學짧出版社, p. 170. 夫牌
좀源, 亦苦操, 若牌苦條, 則宜食鷹, 廳其했훔果 
菜, 而合子嚴之味, 則大豆家肉票뽑皆嚴. 諸廳皆合
上文, 牌觸不合者, 以上文兩言苦味, --言苦以操
之, --言苦tJI빠之, 蓋苦味;£11!1:, 未必能操, 故此則
日宜食없, 觸以빠之111, 宜食轉必牌廳之苦操훗‘ 0명 
魔屬土, 貴得其21', fli향뽑、, 亦함媒, 故彼Jlt更易其

離. 聖A立敎之탑, 貴學者之能뺨fil.)”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志願、도 이와 유 
사한 젤명을 하였다 “夫牌土之所以灌灌四藏者,
主上子心n~. 下뼈子따뽑, 如牌苦없, 則不能上慘
훗, 土氣형!O올1 ~IJ不能下뼈훗 經B, R꼈휩i범,II!:寫 

陰, 敵味慘얘막寫陰, 故宜食뿜者, 取其媒土氣, 以浦
慘子上111, 宜食敵者, 取其行上氣, 以慘뺀늑F下 il1.” 
라고 하여, 高世행이 짧源으로 셜명한 내용을 張
志願은 操土氣와 行j二氣로 설명하였다.〈張馬合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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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른다면 牌에서만 機關을 들어 설명하고 

府心뼈뽑 四藏에 대책서는 機關을 언급하지 않 

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 

며, 高t!t械의 설명을 따른다면 牌에서만 惡編,

惡操하는 경우를 들어 설명하고 府心뼈뽑 四藏

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싫어하는 경우를 설정하 

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牌色黃, 宜食觸, 大豆家肉뽕훌훌皆觸’ 

올 들어 앞서 나오는 ‘牌苦羅, 急食苦以操之’를 

‘牌苦源, 急食輔以操之’로 설명한다면 전후 문장 

이 호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설명하는 것 

으로 『내경』 원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輔味와 Jfn.의 연관성 

『靈樞』 「五味論」에는 輔味를 많이 먹으연 갈 

중이 냐는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실려었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鐵味는 血로 달리 

는데 많이 먹으면 셔람으로 하여금 갈증이 나 

재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소유가 

말하기를 함미가 몹로 들어가면 그 기운이 위 

로 올라가 中熊로 달련 다음 服으로 흘러 들어 

가변 곧 혈기가 달립니다‘ 血oJ 함마와 더붙어 

작용을 하면 엉기는데, 혈이 엉기변 뿜中의 i't 
滅이 흘러들고, 몹中의 i'tll핫이 흘러들면 뿔中 

이 고갈되고, 고갈되면 목구맹이 타기 때문에 

줌本이 마르면서 자주 목말라합니다. 血服은 

중초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항미가 

뜰어오면 血로 달립니다.”13) 

즉 鐵味가 중초를 통해 혈맥으로 스며들었을 

때 血과 더불어 작용을 하여 영기면 몹中의 즙 

액이 모여들기 때문에, 톱에서 진액이 마르면서 

r훨帝內經素f업靈樞合編』, 成輔社, p. 182.)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짧究院出 

f.&部, p‘ 270. 黃帝B, 敵走血, 多食之, 令人喝,
何 ill.. 少兪日, 懶入於몹, 其氣上走中魚, 注於!lift,
則Jfil.氣走之, 血與敵相得, 則擬, 擬則뿜中rt注之, 

注之則띔'*’鋼, 編則n댐路魚, 故폼本乾而善없‘ Jfil.!l 
者, 中魚之道ll!., 故轉入而走血롯. 

『素問·藏氣法時論」의 ‘苦 I;(操之’에 대한 考察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는 기전올 설명한 내용 

이다. 이 내용 가운데 鐵味가 血分에 작용하여 

혈을 엉기게 하고 ￥용淑을 고갈샤킨다는 것이 

곧 ‘嚴以操之’를 설명하는 중거가 될 수 있다. 

輔味로 인해 갈증올 느끼는 것은 누구냐 경 

험할 수 있는 일인데, 庸宗海는 五1朱의 微甚에 

따라 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다음파 

같은 설명올 하였다, 

뺏가 평범한 것은 그 본성을 벗어나지 않지 

반 味가 극렬한 것은 반드시 그 본성을 바꾼 

다. 예를 들면 약한 쓴맛은 心火를 따뜻하게 

하는 藥으로 쓰이지반 극렬한 쓴맛은 도리어 

차갑게 한다. 따라서 약한 鐵味는 모두 寒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차갑게 삭히는 작용이 

있으나, 극렬한 購味는 熱로 변한다. ------ 食

題을 지나치게 많아 먹으면 곧장 갈중이 나는 

데, 이 또한 血分으로 달려서 熱을 만드는 한 

가지 증거 이다.”14) 

觸味가 I영범할 때는 水의 본성을 가지지 

만15) 가운이 모여 극에 이르면 도리어 란대되 

는 작용올 하기 때문에, 血分에 작용하여 열을 

내므로 갈중이 난다는 셜명이다. r오미론」 내 

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嚴味가 血分얘 작용하 

여 熱을 만들기 때문에 律練이 고갈되고, 진액 

이 고갈되기 때문에 갈증이 난마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함미로 인해 갈층이 나는 것 외에도 함미와 

血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五藏生成

」 16), r異法方宜論」 rn, r宣明五氣」 18) 둥에서도 

14) 庸宗海, 『本草問答』, 力行書局有限公司, p. 25∼ 
26. 味之平者, 不離其本性, 味之極者, 必變其本
性. 響如微苦者, 有溫心火之藥, 而大좁則反寒, 故

微購者, 皆秉寒水之氣, 而大敵則흉熱, … … 若乎
火뼈, 則團味更甚, 反而寫火之性, 故能쨌燒, 是水
中之火ill‘ 食團太多, 立時發團, 亦是走Jin生熱之一
驗.

15) 庸宗海는 昆布, 海驚, 寒水石, !.':뼈 둥의 약재 
를 들어 淸熱시키는 작용을 셜명하였다‘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liFI究院ti:\
版部, p. 39. 多食械 則服擬‘따而變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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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輔~를 多食하면 血}派이 영겨 

색이 변한다거나, 輔味를 즐기기 때문에 擺樓

을 잘 앓는다거나, rfiL病에는 敵|*를 많이 먹지 

말라는 내용은 모두 輔味가 血分에 작용하여 

ni:被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함미를 이용하여 Lt.血시키는 방법도 懶以媒

之’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소금에 절인 

부레로 지혈시키는 방법이 『東醫寶鍵』에 소개 

되어 있기도 하며 19), 烏願骨, 血週, 水!뱉 동의 

약재들도 llrfit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함미를 이용하여 固精, 游精시키는 방법도 ‘輔

以條之’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題角露,

I서짧칩, 陽젤石 동의 약재들이 댐精시키는데 

쓰이기도 한다. 

아직까지 ‘꼽以행之’라 하는 내용이 임상적으 

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懶以操之’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J뽕와 Jill을 중심으로 

輔|*와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때꼽源, 急食

輔以폈之’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았다. 苦

欲補1댐에서 所꼽와 所欲의 상관성 문제, 所欲

에 대한 째lili;i 문제, 더 나아가 氣짜뺑論에 대 

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들이나, 임상에서 능동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동에 대하여는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111. 結 論

『소문』 r장기법시론」에는 오미이론 가운데 

17) 싸元뼈, 上抱뽑, p. 44. 東方之域, 天地之所始
生ι, ,«i,醒之J:t!l, 海演{했水, 其民食魚而I뽑敵, 皆安
R;잃, 경S其食‘ ,따者使A熱마'', 醒者勝血, 故其民皆
黑色WJ!Ll!ll, 其病皆행癡傷, 其治효liZ石. 故끓石者, 
亦從束JJ來.

18) 셋元해, L핍땀, p‘ 92. **走血, 血病無多食

** 19) 손상이 심한 경우는 바닷물에 절인 부레조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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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 상처에 덮고 비단실로 묶어두면 피가 곧장 
맺는다‘(許浚, f束醫寶짧』, 南山堂, p‘ 576. 傷
꽃휠者, 海味中麻白廳成片, 純在陽處, 以멈tL定, 
Jilt立止〈得效〉)

苦欲補협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 

다. 오미와 오장의 관계가 모두 언급되고 있기 

는 하지만, ‘所苦’ 부분에서 輔味에 대한 작용 

은 언급이 없으며 苦味에 대해서는 ‘牌苦源, 急

食苦以操之’ ‘llrli苦氣 J:j뾰, 急食苦以뺀之’라 하여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 

여 역대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R波元堅만이 이 점을 문제삼 

아서 ‘牌苦짧, 宜食苦以操之’라는 문장에서 ‘苦

以操之’의 ‘操’는 마땅히 ‘輔’이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나고, 輔味를 多食하 

변 혈맥이 엉겨 색이 변하며, 輔味를 즐겨 먹 

으면 離짧을 잘 앓고, 血病에 輔味를 많이 먹 

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것 동은 모두 輔味가 血

分에 작용하여 진액을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니, 이러한 것들로 보건대 함미의 작용을 요 

약하여 ‘輔以操之’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五藏과 됐肉果菜의 상관성을 언급한 r 

장기법시론」파 「오미」 내용에 근거해 보아도 

輔짜가 牌에 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月波元堅의 주장에 따라 ‘牌苦源, 宜食苦以操

之’에서 ‘苦以操之’는 마땅히 ‘輔以操之’라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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